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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해외 답사여행을 수행함에 있어 소집단 사회연결망이 어떻게 존재하고 여행기간동안
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여행의 제반 성과인 답사여행 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
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유래 없는 학교적응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대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이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증대시켜주고 있다. 여행은 참가
자 집단에게 강한 유대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의 해외답사여행이 학생집단 결속을 강화
시킬 수 있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해외답사여행에 참여한 3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유의미한 소집단 연결망 구조의 존재 여부, 그 변화양상 그리고 관련 변수간의 영향 등을 알아보았다. 첫째
로, 대학생 해외답사여행의 소집단 연결망 구조는 학생 집행부 소속 학생들이 연결 중심성의 위치에 있는 등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둘째로 출발 전과 출발 후에 연결망 구조가 변하였으며 이는 여행기간 
중에 참가자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셋째로, 소집단 연결망 구조 변화에 따라 연결중심 및 매
개중심으로 이동하였다 하더라도 제반 여행성과 변수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넷째로 답사여행 만족, 학
과몰입, 교우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논문 말미에 연구 시사점과 한계점을 포함하였다. 

■ 중심어 :∣답사여행∣대학생∣만족∣학교적응∣S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college students overseas field trip group’s social 
network exist, how the network change during the travel period, and how they are related to trip 
satisfaction, school involvement and peer relations. College students have an unprecedented school 
adaptation problem, which is questioning college education practices and measure should be taken. 
Since travel provides a strong bond with the group of participants, in a similar vein, students' overseas 
trips are also assumed to strengthen solidarity of students. For 31 trip participants, survey was 
administered to find out the existence of a distinctive network structure, its changes, and its impact 
on related variables. First, the network structure of the field trip existed explicitly, in which student 
representatives held their position in degree centrality. Second, network structure has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trip, which is due to the social interaction between participants. Third, the effect on trip 
performance variables was marginal, even if some participants move to centrality. Forth, field trip 
satisfaction, school involvement, and peer relations were significant correlated. At the end of the pape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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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한국의 지방 대학이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
다. 첫 번째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신입생 유입 급감
과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현상으로 대학교육의 수요 
역시 이른바 인서울 집중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노력을 무색하게 지방 소재 대학의 급속
한 해체 증후가 발견된다. 두 번째로  대학문화의 성장
과 발전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있는데[1］특히 
지방대학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로 변질됨에 따라 개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마침내 조직해
체로 귀결 되는 등 사회 전반 문제가 대학사회 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대학사회에 만연된 개인주의 성향의 심
화되어 선배를 ‘씨’라고 부르는 사례가 빈번한 것도 대
학이 취업 준비과정이자 교육제공 기관으로 전락해 선
ㆍ후배 모두 학점과 취업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여겨지
고 선택적 효율이 지배하는 인간 관계화 된 결과이다 
[2]. 대학은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등으로 학업을 중
단하고 더 나가 자퇴로 중도탈락 하는 대학생들이 많아
짐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위권대학 및 학
과 편입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의 학교부적응이 
크다[3]. 대학의 위기는 사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에[4]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은 건전하고 성숙한 사
회인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대학생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요인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
하다[5]. 대학은 소속 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그 중에 비(非)교과 교육
과정(extra-curriculum)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비교
과활동은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 즉 학점
이 부여되지 않는 제반 활동이다[6]. 비교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은 기존의 전공·교양교육과정과 함께 대학
교육의 성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
다. 학생은 비교과교육과정 참여를 통해 학업성취 및 
인지발달, 심리·사회적 발달 등과 함께 직무능력개발 
및 학업지속 및 대학생활의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7].

관광학 전공학생의 답사여행은 대표적인 비교과교육
과정이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소규모로 모여 본인의 

역량을 도모함으로써 정규교육과정을 보완하고 심화할 
수 있다. 관광학 전공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다룬 관광
지를 방문하면서 스스로 고객의 입장이 되어보고 또한 
여행사 및 항공사 등 관광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소비함으로써 관광기업의 경영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본인이 전공하는 학문에 대한 현장 답사는 참여자로 하
여금 해당 학문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더 나가 직
업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8] 관광 전공 학생
들의 답사여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관광학 
전공 학생은 답사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학
과의 집단역학의 변화를 체험하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9]. 관광이란 일상의 시간과 공간으
로서 이탈하여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지만 일상
생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 되는데[10] 관광 가치는 관
광종료 후에 일상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생의 학교적응을 돕는 방
법으로서 관광학 전공학생의 답사여행 행태에 대한 연
구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의 효과를 
일상변화와 연계시켜 논의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학생의 답사여행이 여행으로부터 
복귀 후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관한 연구 역시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관광객의 행태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방법론적으로  
개별 표본의 속성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에서 표본과 
표본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결망 분석 방법 등을 적용
함으로써 다양하고도 정교화 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관광객 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만족도 등 관광성과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관계의 양태를 규명하는 연
결망 분석은 매우 유효하다. 선행연구는 연결망 분석의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하는 
대학에서 교우관계를 개선하고 학생활동 참여를 이끌
어 내기 위한 연구에서 연결망 분석이 진행되었다[11]. 
관광의 장에서 이미 소집단 연결망 구조 분석이 다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연결망 분석을 대학생 답사여행 연
구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연결망 연구와 차별화성을 갖는 데 
사회연결망의 정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
라 연결망의 변화 혹은 진화라는 주제가 상대적으로 빈
번히 다루어지지 않음에 주목하고[15] 출발 전과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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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의 집단 변화를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본 연구를 탐색적 연구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해당 주제에 대하여 선행연구가 빈곤하였고 소집단의 
구조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비교적 표본수가 과
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하는 대
신 서론에서 연구문제를 제시한 후에 이론적 고찰을 통
해 향후 후속연구가 가설설정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타진하고자 한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주요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를 알아보고 제시한 연구문제와 연관이 될 수 
있는 단서를 언급하며 연구설계를 위한 연구개념도를 
제시하는 논리를 마련하였다. 결론부분에서는 통계분석 
결과를 가지고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토론하고 
더 나가 최종적으로 향후 후속 실증연구를 통해서 검증
해야 할 명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은 대학생 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 구조
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연구
문제 2는 여행 중 소집단 내 상호작용으로 인해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연결망 구조가 변화 하였는가 이다. 연
구문제 3은 대학생 소집단 답사여행의 효과성이 발생
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를 
효과성에 포함시켰다. 연구문제 4는 비일상으로서 여행
이 일상으로서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며 
비일상의 여행성과로서 답사만족, 일상의 학교생활 성
과로서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이다.

Ⅱ. 이론적 고찰

1. 사회연결망
사회연결망은 특정집단 및 사회의 구조가 구성원들

이 만들어내는 사회관계의 망이다. 연결망분석
(network analysis)은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개인이 어
떠한 위치에 있는가, 연결망 내부에서 하위집단이 존재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하위집단간의 상호연결이 어떻
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 등을 분석하여 연결망 전체 구
조를 규명 한다[16]. 따라서 다수의 양적 연구가 표본 
1개 단위의 속성 측정하지만 표본과 표본간의 관계적 
속성이 연결망 연구에서는 분석단위가 된다. 연결망 모

델은 상호작용하는 단위 간의 관계적 정보를 제시하는
데 매우 유효하다[17]. 

사회연결망분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연결망 효과인
데 연결망 중심에 들어가면 예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
를 획득하는 효과가 있고 연결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
들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18]. 대학
생의 답사여행은 학생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최소한 출발시점에는 학생회 간부그룹이 연결망 구조
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회 간부 그룹
은 여느 소집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서 
존재하며 학과 단위의 행사에서 정보자원을 획득하고 
다른 학생들을 지원하고 조언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
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연결망이 관광연구에 의미가 있는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 번째로 관광객간의 상호작용이 관광성과와 
연계된다. 즉 방문객과 지역주민간의 상호작용이 지역
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19] 축제 참가자간의 상호작
용이 축제참가자의 즐거움,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준다[20]. 따라서 대학생의 답사여행 역시 유사한 결
과를 가져올 것이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출발시점에
서 서먹서먹했던 관계가 여행 중 숙식을 같이 하면서 
서로에 대하여 좀 더 알게 되며 여행의 즐거움과 만족
으로 바뀔 것이다. 특히 대학생의 답사여행은 크게 학
생회와 저학년 집단으로 구성되는데 여행을 통해 비교
적 고학년인 학생회 간부가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여행을 통해서 신입생 중에서 학생회에 봉사할 후보자
를 물색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관광기업의 이윤 극대화 및 고객편의에 의
해서 관광 상품 소비의 주요한 패러다임이 된 대량 패
키지 관광이 와해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개인의 니
즈가 반영되는 소집단 여행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연결망 분석 결과는 여행사 등 관광기업에서 실무적 시
사점 제공 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예를 들어 가이드가 
여행 참가자의 관계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여행상품 품
질관리 및 고객만족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선상이라
는 독특한 환경 속에서 소규모 크루즈 참가 여행객들은 
친밀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이른바 짧게 지속하는 사
회(short-lived society)를 형성 한다[21]. 대학생들의 
해외답사여행 소집단은 학교생활이라는 일상과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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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간 동안 새롭게 부여되는 역할과 지위에 따라 관
계가 새롭게 정립될 것이며 따라서 연결망 구조 역시 
변할 것으로 보인다. 

2. 답사여행과 만족도 
답사(field work)는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한 형태이며[22], 답사여행(field trip)은 학습이 핵심이
다[23]. 교실 밖 야외에서 진행되는(out-door setting) 
답사 활동은 교육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비공식
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이 비공
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24]. 교육과 
관광은 서로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답사여행이
야 말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
회가 된다. 현대 교육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수
학여행, 현장학습 등을 주목받고 있다[25]. 

관광의 흐름 역시 유희, 휴식, 여가를 보내는 등 소극
적인 소비를 벗어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는 생산적인 방
법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테마 관광이 제시되고 있다[26]. 답사여행은 일
반적인 관광과 달리 교육적 효과를 가져 온다[27]. 이러
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답사여행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광이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유희와 휴식으로 흐르
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므로[26] 관광상품을 어
떻게 구성하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
민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이 일상의 학교생활에서 제
대로 된 교육을 받기 위해서 관광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논의가 되어야 한다. 

학기 중에 학생회를 중심으로 제시되는 답사여행은 
학생들의 관심과 동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28] 여행 
종료 후 일상으로 복귀한 후도 답사여행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학업과 연관시켜 관심과 동기로 이어지게 만들
어야 한다. 신입생의 학업 무관심과 학업으로부터 이탈
은 입학 후에 친구를 사귀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답사여행을 통해서 새롭게 선후배간의 관
계를 정립한다면 학교에서도 지속적인 관계 유지 및 관
계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답사여행의 주제가 
학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면 가능성은 매우 높다
고 하겠다. 관광전공학생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하면서 

진로결정을 하는데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며[29] 따라서 관광지 현지답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록 관광학 전공학생들이 입학 전에 국내․외 여행을 
경험 하였으나 당시에는 단순히 소비자 입장이었을 것
이다. 반면에 입학 후에 답사여행은 학교에서 배운 관
광의 현장을 관광기업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계기
가 된다. 따라서 관광현장에서 체험한 본인 진로에 대
한 확신이 향후 학교생활지속과 졸업을 염두 해 둔 적
극적인 교우 관계 맺기와 학교 및 학과에 대한 충성도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관광 만족도는 관광 상품의 품질 측정 척도이자 관광
객의 태도변수로서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 학생들의 답사
여행에 관한 연구들 역시 관광만족도를 결과변수로 활
용하고 있다.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의 유형에 따라 
만족이 달라지고[30] 대학생의 수학여행은 견학과 관찰
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단결과 협동심 제고를 강조 한
다[31]. 성인의 패키지단체여행의 경우 집단 내 가족과 
지인으로 이루어진 소규모 집단이 별도로 존재하고 서
로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할 뿐만 아니라 여행 중에도 
매우 제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소규모 집단 간
의 관계 확대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반면에 대
학생 답사여행 집단은 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 등 두 
집단으로 구성되어 출발 전에도 어느 정도 면식이 있
다. 아울러 같은 학과 소속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배양
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고 의도적으로 교
우 간 상호작용 관계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도 있다. 따라서 대학생 해외답사여행의 만족 결정요소
가 성인 일반 패키지 단체여행의 그것과 다를 수 도 있
다. 

3. 대학생 학교생활: 학과몰입과 교우관계
대학생의 학교생활은 일상의 영역이며 이와 반대로 

답사여행은 비일상의 영역으로 구분되지만 대학생의 
일상과 비일상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여행은 
관광객으로 하여금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공간에
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활동을 가능케 하며 더 나
가 자아발견 및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32]. 개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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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함으로써 일상의 사회적 실재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33]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사회적 
실재를 재구성 할 수 있다.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것은 자아발견에 실패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회적 실
재의 부정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행과 학교생활을 연
계하여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생활과 여행과의 
관계는 다수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몰입은 조직의 유효
성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효한 변수로서 활용된다. 조직
몰입(organizational commitment)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동일시, 애착심 등
이며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에 대한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강한 의지이
다. 따라서 학교생활 몰입은 주로 학과몰입을 변수로 
연구되었다. 학과몰입은 학교조직에 대한 몰입[34], 자
신이 소속된 학과에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있는 정도이
다[35]. 대학생의 학과몰입은 관광답사 만족과 관련 있
다[22]. 관광경영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
과몰입은 수업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추천의지, 대학원
의 진학의지, 추후 학과발전을 위한 기부의도 등 긍정
적인 행동의도에 영향을 준다[34].

대학생의 교우관계는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있다[36]. 좋은 교우관계는 학업성취도와 밀
접한 관계가 있고[37] 따라서 높은 학업성취도는 대학
생활 적응의 전제가 된다. 교우관계는 본인과 교우가 
서로 대하는 태도로 공동생활, 친밀한 의사교환, 호감과 
지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의 유무 등이 있다[38]. 
관계의 중요성은 관광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단체관광객간 친밀도가 높을수록 서비스 제공하는 측
에 대한 서비스 실패에 대한 감정적 전염효과가 크기 
때문에[39] 여행 인솔자는 면식이 있고 친밀한 관광객
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여행 복귀 후에 얼마나 학
교생활에 대한 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단
정하기는 어렵다. 답사여행이 비교적 짧은 일정으로 진
행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여행기간의 상호작용이 항상 학교생활에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상호작용 실패 및 실망으로 오히려 학과몰입도가 감
소하고 교우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4.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답사여행을 하는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소집단의 연결망의 정태성을 넘어 일정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변화 즉 동태성을 보고자 한 점이다. 대
다수의 선행연구가 연결망의 특정시점을 대상으로 이
루어지기 때문에 2개 시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즉 여행
기간 동안에 연결망 구조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
색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분과학문에서는 연결망의 변
화에 대한 측정시도가 있었다. SNS 학습공동체의 연결
망의 변화[40] 특정 교육수업 후의 연결망의 변화[41]
등 연구에서는 교육이 진행되면서 상호작용의 구조와 
수준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답사여
행에서도 연결망 구조가 변화하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데 답사여행 역시 교육의 일환이라는 것과 여행 특
성상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 동안 밀도 있는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관광에 참여하는 집단 연구에서 연결망 구
조 분석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관광
객 연결망 구조와 만족과의 관계[12] 관광대상지의 연
결망 구조와 관광객과의 관계[13], 관광객 행동변화를 
줄 수 있는 관광 관련 텍스트의 연결망 구조 분석, 관광
관련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광학 연구자의 연결
망 분석[14] 등이 이루어졌다. 더 나가 최근에는 온라인 
버즈를 활용한 특정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광객 인식 
[42], 국내 걷기여행길 연결망 분석 등 [43]으로 연구의 
범위가 확장일로에 있다. 연결망분석은 최근 들어 가장 
인상적인 진전을 보여준 연구영역으로 개인이나 집단
적 행위자의 범주적 속성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이루
어진 전통적인 사회분석의 방법론에 비하여 연결망분
석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행위
분석이기에 관광에 적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관광객
은 구성원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관광공간을 보
다 즐거운 장소로 연출 한다[44].

III. 연구설계

1. 자료수집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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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소재 S대학교에서 2019년 4월29일부터 5월3일
까지 4박5일로 진행한 해외답사여행에 참가한 대학생 
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해당 행사는 연례적으로 
진행되는데 다양한 관광 현장 기업 방문 및 관광지 체
험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여행기간 동안 선후배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학교생활 적응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
다. 대학교 1학년 시기는 부모와의 독립을 추구하고 사
회적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친밀한 교우관계를 성립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36] 감안하여 기획된다. 사
회연결망 상태 및 변화에 대한 소집단 선행 연구를 보
면 대체적으로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되었다. 지역공동
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의 연결망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마을주민 7-1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45] 축구동호회의 신뢰연결망 구조 분석에는 34명이 
연구대상이었으며[46] 교우관계 연결망 분석에는 21명
이 활용되었다[37].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
용하여 답사 출발 전 4월29일 공항에서 1차 측정하였
으며 답사 귀국 전에 5월3일 공항에서 2차 측정을 하였
다. 1차 설문지는 인구통계학 관련 5문항, 응답자의 연
결망 파악 관련 1문항[37][45][46], 답사만족 3문항
[12][22], 학과몰입 4문항[22][34][35], 교우관계 4문항
[36][38][47]등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연결망 파악
을 위해서 기존의 선행연구의 질문을 여행상황에 맞추
어 변형하였다. ‘이번 여행 중에 본인이 어려움이 발생
했을 때 가장 상의하고 싶은 친구가 누구인가를 순서대
로 3명을 기재 하세요’라고 하고 각각 기입된 이름에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답사만족은 여행상품에 

대한 이해, 전공수업 도움, 관광객 입장 이해 등 3문항 
학과몰입은 학과에 대한 애착, 관심, 친근감, 소속감 등 
4문항, 교우관계는 서로 중요하고 특별한 느낌, 크고 작
은 일에 도움, 약속 잘 지킴, 감정 존중 등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두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해당 소집단의 연결망 구조 파악을 위해 넷마이너
(NetMiner) version 4를 활용하였다. 해당 프로그램
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이용한 연구, 학습 및 전문분석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가 용이하다[48]. 또한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인구통계학 및 기타 성과변수
를 측정하기 위해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연구 개념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탐색적 수준의 연구개념
도를 마련하였다.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답사만족은 
답사를 한 후에 학과와 교우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와 
결과의 차이이다. 학과몰입은 학과에 대한 관계와 소속
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이다. 교우관계는 학과 소속 친
구와의 관계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이다.

개인적 공동체 가설(personal community hypoth
esis)에 의하면  개인을 둘러싼 친밀한 사회모임이 다양
한 여가양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한다[49] 따라서 관광 역시 여가의 한 형태이므로 
관광을 통해서 친밀성이 형성될 수 있다. 즉 출발 전과
는 달리 새롭게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관광

그림 1. 연구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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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이후에 집단의 연결망 구조가 바뀔 수 있음을 가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패키지 관광을 통해서 만난 사
람들은 최초 면식이 없더라도 관광이 종료된 후에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한다. 반면에 이미 알고 있는 구성원 역
시 관광을 통해서 새롭게 관계를 정립할 수 있다. 가족
은 관광을 통해서 구성원간의 내면적인 관계를 구축하
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50]. 대학생의 답사여행 역
시 개개의 학생은 학과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관광을 통해서 새롭게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
제 1]과 [연구문제 2] 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 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 구조
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

[연구문제 2] 여행 중 소집단내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연결망 구조가 변화하였는가?

답사여행 역시 관광학 전공 학생들에게 교육의 일부
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결망 위치변화 즉 연결망의 확대 
혹은 축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와 관계가 있는 답사
만족과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답사여행의 성과측정을 위해 만족이 다루어지
고 진 바 있으며[30]여행 참가자의 협동심과 단결력 등 
관계의 개선[31]이 언급되었다. 답사여행은 교육적 효
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27]여행이 교육적 형태를 띠고 
그 결과 특정인이 연결망의 중심으로 이동한다면 교육
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에 대한 개인적 
가치 예를 들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 및 집단 관계가 높
을수록 교육적 형태의 관광에 선호를 보여준다고 하였
다[46].

관광 후의 성과변수로서 학과몰입과 교우관계를 포
함하였다. 학과몰입은 학생의 학교적응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또한 소속된 학과에 정서적으로 결속되어 있
는 정도로서[51] 학과몰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만
한 교우관계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교우관계를 대상으
로 하는 사회연결망 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교우관계
에 대한 연결망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47][52]. 무용학
과를 대상으로 한 연결망 구조분석에 따르면 교우관계
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는데 소수의 대학생들

이 다수의 대학생과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연결망 중심 
및 매개자 역할을 할수록 자원의 교환에 유리하다고 하
였다[4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
제3]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소집단 연결망 구조 변화에 따라 답사
여행의 효과 즉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의 차이를 
가져왔는가?

소집단 연결망 구조의 변화는 특정 개인의 집단 내 
연결망의 위치변화에 기인하며 개인의 위치변화는 개
인의 역량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은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
의 역량을 높여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학생집단에
서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파트너와 공동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성과에 따라서 이러한 학습연
결망이 형성되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는 등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15]. 따라서 답사여행의 목적인 참가자
간의 관계망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답사여행을 마치고 
일상생활로 복귀해서 학과에 좀 더 몰입하고 교유관계
가 개선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일반 패키지
여행과 달리 여행 출발 전에 서로 면식을 바탕으로 친
소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집행부 활동 및 동아리 활동의 
정도에 따라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답사만족을 통한 학과 몰입 및 교우관계의 변화 
즉 인과관계를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상의 논의
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4] 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4] 답사여행만족과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
는 상관관계가 있는가? 

IV. 연구결과 

1. 소집단의 일반적 특성 
소집단은 남성 12명(38.7%), 여성 19명(61.3%)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은 평균 21.4세로 20
세, 11명(35.5%)에서 27세, 1명(3.2%)의 분포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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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해외여행 경험은 평균 4.0회로 경험이 전무한 
학생 3명(9.7%)에서 15회를 한 1명(3.2%) 등이 있었
다. 학교생활에서 집행부 활동 중인 학생은 13명
(41.9%), 아직 집행부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은 
18명(58.1%,)이며  29명(93.5%)이 동아리활동에 참여
하고 있고 나머지 2명(6.5%)은 아직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
다.

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소집단 연결망 구조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

여 관광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
도를 확인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주성분분석
을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고
유값이 1.0이상인 변수를 요인화 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관광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모두 단일요인으로 추
출되었다. KMO와 Bartlett 구형성 검정결과 요인분석
을 위한 모델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
바흐 알파 역시 .941~.967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준
치를 상회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3. 연구문제 1 및 2 분석결과  
[연구문제1] 대학생 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 구조

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답
사여행 출발 전과 귀국 전의 소집단 연결망의 형태를 
살펴보았다. 연결망분석에서 개개인은 노드(node)가 
되며 개인 간의 관계가 링크(link)가 된다. 특정 개인인 
다른 개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개인의 연결
적 특성인데 연결의 중심에 있을수록 개인은 다양한 파

트너와의 관계를 맺고 따라서 새로운 정보와 자원의 원
활한 흐름을 확보하며 조직 전체로도 역량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연결망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중에서 중심성(centrality)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연결(degree) 중심성, 매개(between) 중심
성을 산출하였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개
인과 다수의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소집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개인과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면서 관계의 
확장 및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논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스프

변수 인원(구성비) N=31 변수 인원(구성비) N=31

성별 남자
여자

12(38.7%)
19(61.3%) 해외여행

경험

없음
1회

2회-5회
6-10회

15회 이상

3(9.7%)
2(6.5%)

19(63.1%)
6(19.3%)
1(3.2%)

연령

20세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
27세

11(35.5%)
9(29.0%)
6(19.4%)
1(3.2%)
2(6.5%)
1(3.2%)
1(3.2%)

집행부 활동 참여
미참여

13(41.9%)
18(58.1%)

동아리 활동 참여
미참여

29(93.5%)
2(6.5%)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 프로필

구분 측정변수 요인적재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설명력 크론바흐알파

답사
만족

관광객의 입장을 이해함
전공수업에 도움이 됨
여행상품에 대한 이해 얻음

.976

.955

.881

.952

.912

.838
2.700 89.987

.941

KMO=.616,  Bartlett 구형성검정=71.568, 유의확률=.000***, p < .001

학과
몰입

학과에 소속감
학과에 관심
학과에 친근감

.987

.971

.967

.975

.943
934

2.852 95.080
.972

KMO=.732,  Bartlett 구형성검정=125.105, 유의확률=.000***, p < .001

교우
관계

친구간의 감정존중
친구간에 서로 약속
친구간에 서로 문제 이야기

.972

.972

.962

.945

.945

.935
2.816 93.876

.967

KMO=.779,  Bartlett 구형성검정=106.443, 유의확률=.000***, p < .001

표 2.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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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spring)형 레이아웃 알고리즘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노드 간에 가상의 스프링을 장착시켜 끌어당기는 힘과 
밀어당기는 힘을 통해 노드를 배치하는데 인접한 쌍은 
서로 당기고 인접하지 않은 노드쌍은 서로 떨어지도록 
밀치는 힘이 작용되어 표시된다[43]. 그림을 보면 출발 
전과 귀국시점에서 연결망의 구조가 보다 밀집되는 양
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군의 학생들은 연결망으로
부터 소외된 단서를 보여주고 있다. 별 표시는 연결 및 
매개 중심성이, 십자표시는 연결 중심성이, 네모는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명 중의 학생이다 별과 십자로 표
시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생회장을 포함하여 집행
부 간부로 임명되어 활동해온 바 있으며 본 해외답사여

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한 집단이다. 귀국 후에도 연결망 
구조의 변화가 있었지만 출발 전과 마찬가지로 학생회 
간부가 중심성이 높고 기타 참여 학생은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해외답사여행소집단의 
연결망 구조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소집단 전체적으로 볼 때 출발하기 전 집단과 귀국시
점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t검정한 결과 연결 중심성 차
이가 없었고 매개 중심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
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따라서 [연구문
제2] 여행 중 소집단내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연결망 구조가 변화하였는가에 대하여 부분
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중심성 상

그림 2. 연결망 구조의 출발 전과 귀국 전의 시각적 표현

구분 중심성 상위 5명 학생 평균 표준
편차

집단차이
유의도

연결 중심성

출발 1.박○민(0.709677), 2.김○빈(0.645161)
3.배○린(0.451613), 4.최○진(0.322581) 5.김○은(0.258065) .185 .161

.890
귀국 1.박○민(1.064516), 2.배○린(0.580645)

3.박○수(0.419355), 4.배○진(0.322581) 5.신○헌(0.322581) .187 .204

매개 중심성
출발 1.김○영(0.328350), 2.김○빈(0.297115)

3.김○수(0.293459), 4.송○규(0.264516) 5.이○세(0.190681) .0092 .0096
.000***

귀국 1.배○린(0.131183), 2.박○민(0.130448)
3.김○연(0.080412), 4.신○헌(0.044444) 5.정○영(0.034337) .0023 .034

표 3. 관광 전과 관광 후 소집단 연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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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5명 학생명단을 출발 전과 귀국시점을 대비하여 보
면 연결 중심성에서는 일부 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했
던 매개 중심성에서는 전원 교체가 이루어졌다. 

4. 연구문제 3 분석결과 
[연구문제 3] 소집단 연결망 구조 변화에 따라 답사

여행의 효과 즉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의 차이를 
가져왔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중심성이 평균대비 높은 
집단과 중심성이 평균대비 낮은 집단 간에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의 t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결 중심성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답사만족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집단과 낮
은 집단 간에는 답사만족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소집단 연결망구조가 변화한다고 해서 답사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학과몰
입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매개 중심성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학과몰입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따라서 소집단 연결망 구조

의 변화는 부분적으로 학과몰입에 영향을 주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교우관

계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는 교우관계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소집단 연결망 구조의 변화는 
교우관계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연구문제3] 소집단 연결망 구조변화는 답사여행의 
효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5. 연구문제 4 분석결과 
[연구문제 4] 답사여행만족과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

는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답사만족, 학
과몰입, 교우관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답사만
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발견하
였다. 답사여행 만족은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집단통계량 검정
N 평균 F t 유의확률

연결 중심성 높은집단 14 6.3571 1.871 -1.091 .284낮은집단 17 6.5529

매개 중심성 높은집단 9 6.5556 .364 .643 .525낮은집단 22 6.4273

표 4. 답사만족의 집단차이

구분
집단통계량 검정

N 평균  F t 유의확률

연결 중심성
높은집단 14 6.5286

.083 .625 .537낮은집단 17 6.4114

매개 중심성
높은집단 9 6.8556

7.398 3.597 .002**낮은집단 22 6.3045

표 5. 학과몰입의 집단차이

구분
집단통계량 검정

N 평균  F t 유의확률

연결 중심성
높은집단 14 6.3786

1.344 -.256 .836낮은집단 17 6.4294

매개 중심성
높은집단 9 6.6222

.876 1.163 .254낮은집단 22 6.3182

표 6. 교우관계의 집단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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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즉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과
에 대한 몰입과 교우관계의 개선을 하는 방안으로서 답
사여행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관광은 일상으로 부터의 
시․공간적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은 일상으로부
터 한 걸음 떨어져서 관조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
의 단초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대학공동체의 와
해라는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대학생의 답사여행 
연구는 의미가 있다. 더욱이 관광을 전공한 대학생의 
답사여행은 관광교육의 연장으로서 볼 수 있는데 관광
현장에서의 전공교육 기능뿐만 아니라 앞에서 제기한 
대학생활의 적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
하기 때문이다. 

부산소재 S대학교는 2019년 4월29일부터 5월3일까
지 4박5일로 해외답사여행을 진행하였으며 참가 대학
생 31명을 대상으로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소집단 내 연
결망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변화된 구조가 제반 
성과변수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는지를 설문조사하였다.  

[연구문제1] 대학생 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 구조
가 비교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가를 규명한 결과 대학
생의 해외답사여행소집단에는 뚜렷한 연결망구조가 존
재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개인이 집단 연결망에서 중심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은 집단 내 강한 힘을 가지게 되
고 개인적인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37] 보
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반면 연결망 외각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와 반대로 새
로운 정보와 확보로부터 멀어짐 혹은 상실이 된다. 여
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집행부 집단 

속 간부들은 비교적 연결망의 중심에 있었고 기타 저학
년으로 구성된 일반 참여자들은 연결망의 중심으로부
터 멀어져 있었다. 특정 연결망은 특정한 형태로 형성
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획자 인터
뷰를 보면 마을주민들의 연결망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형성된다고 하였다[45]. 축구
동호회의 연결망 역시 여러 개의 소그룹으로 구조화된 
유유상종 현상이 나타난다[46].      

[연구문제2] 여행 중 소집단내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출발 전과 귀국 전에 연결망 구조가 변화하였는가를 규
명한 결과 전 후에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을 출발 전과 귀국시
점에서 측정한 결과한 결과 통계적으로 매개 중심성만 
유의하였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다른 개인과 
다수의 연결을 바탕으로 집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다. 일부 학생들 중에 연결 중심성이 높은 쪽으로 이동
하거나(박○수, 배○린, 신○동헌 등) 연결중심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여 중심으로 부터 멀어진 학생(김○빈, 최
○진, 김○은 등)도 있었지만 연결 중심성 평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단 전체적으로 중심으로의 이동이나 중
심으로 부터의 이탈은 없었다. 학생들이 4박5일의 답사
기간은 새로운 관계망의 설정 즉 새롭게 친구를 사귀기
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또한 대학생의 답사여
행 동안에도 비록 가이드에 의해 일정이 소화된다고 하
지만 학교에서의 특수한 위치 즉 여행을 기획하고 실행
하는데 주도를 한 집행부의 역할이 지속되기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출발 전 연결 중심성 상위 3인(박○민,김
○빈,배○린)과 귀국시점 연결 중심성 상위 4인(박○민.
배○린.박○수,배○진,신○헌)은 집행부 소속이었다. 즉 
여행지에서 새로운 정보 및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중

답사여행 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답사여행 만족
Pearson 상관계수 1 .760 .631

유의확률 .000*** .000***
N 31 31 31

학과몰입
Pearson 상관계수 .760 1 .512

유의확률 .000*** .003**
N 31 31 31

교우관계
Pearson 상관계수 .631 .512 1

유의확률 .000*** .003**
N 31 31 31

표 7.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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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위치는 집행부가 점하고 있으며 관광가이드로부
터 제반 서비스가 집행부를 통해서 전체에 전달되기 때
문에 연결 중심성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은 집행부를 의
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단체여행이기 때문에 개인
이 독자적으로 정보와 자원을 획득하기에는 매우 제한
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매개 중심성 관련하여 출발 전과 귀국시점의 집단차
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다
른 개인과 연결고리를 역할을 하면서 관계 확장 및 관
계 변화를 가져온다. 소집단 전체적으로 매개 중심성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각각의 
개인은 연결자(mediator)로서의 역할이 줄어들었음을 
발견하였다. 답사 여행이 진행되는 동안에 참가자들은 
연결 중심성이 높은 개인을 통해 다른 개인과 연결시도
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연결시도를 하였다. 따
라서 소집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식조직보다는 비
공식적 조직으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출발 전에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인(김○영,김○
빈,김○수, 송○규, 이○세 등)은 배○린, 박○민, 김○
연,신○헌,정○영 등 귀국 시점에 매개 중심성이 높은 
상위 5인으로 교체 된 바 새롭게 연결자를 자처하는 인
물들이 나타나 향후에 학교생활에서도 연결망을 보다 
탄탄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또한 새롭
게 매개중심자로 나타난 4명은  집행부 소속으로서 출
발 전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 연결망을 탄탄하게 해
주는 역할을 수행해 주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대학생의 답사여행이 부분
적으로 나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소집단의 연결망 구
조변화를 가져 왔다. 성인들의 패키지여행과 다르게 학
과라는 소속감 속에서 여행 중에 새롭게 친구사귀기 등
이 이루어져 새로운 관계망 형성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단 전체는 아니지만 개개인 차원에서는 
위치변화가 역동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귀국 후 학
교생활에서 관계망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답사여행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음을 결론내릴 수 있
었다. 또한 고무적인 것은 여행기간 동안에 중심성으로 
부터 급격하게 멀어져 외톨이가 된 학생이 발견되지 않
았다는 점인데 이를 통해 답사여행의 의의를 확보한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SNS 학습공동체의 연결망의 변

화[40] 특정 교육수업 후의 연결망의 변화[41]등이 답
사여행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3] 소집단 연결망 구조 변화에 따라 답사
여행의 효과 즉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의 차이를 
가져왔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중심성이 평균대비 높
은 집단과 연결 중심성이 평균대비 낮은 집단 간에 답
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의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학
과몰입 관련하여 매개 중심성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결 중심성이나 매개 중심성의 높낮이 차이가 답사만
족 차이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현장에서 답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보 
및 자원을 가이드로부터 입수 받거나 다른 개인에게 전
파할 수 있는 중심위치에 있는 학생은 참가학생 전체의 
만족을 높여야 한다는 집행부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는 의무감으로 인해 답사여행만족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게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심 위치에 있는 학
생은 다른 학생으로부터 답사여행에 대한 컴플레인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반하여 불만족이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중심성으로 부터 멀리 있는 개
인은 본인의 불만족을 공론화 할 수 있는 통로가 제한
적일 수 있으므로 불만족이 점증된다. 

학과몰입 관련하여 매개 중심성이 높고 낮은 집단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매개 중심성은 중간 역
할을 의미하는데 매개 중심성이 높은 개인은 적극적인 
중간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학과 몰입으
로 연결되었다. 학과몰입은 소속감과 조직동일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53] 다른 학생의 문제를 기꺼이 자
기문제로 내면화하고 이를 조직의 대표이자 연결중심
성에 있는 학생집행부에게 공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으로써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매개중심성은 사교성
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46]. 또한 조직에서 개
방성과 외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변화 몰입 및 적응에 
유리하다[54].

교우관계 관련하여 연결 중심성 및 매개 중심성의 높
고 낮음에 따른 집단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정보 및 
자원의 획득 및 전달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거나 이로부
터 멀어졌다하더라도 보다 깊은 관계 예를 들면 개인적 
문제를 상의하는 등으로 발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무용학과 학생의 교우관계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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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구조 연구에서는 무용이라는 스킬수준이 교우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지만[47] 이와 다르게 
가이드와 집행부에 의해 진행되는 패키지 여행프로그
램에서는 배낭여행이나 특수관심여행(special interest 
tourism)과는 다르게 레저 전문화 수준이 발생하지 않
기 때문이다.

[연구문제 4] 답사여행만족과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
는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으며 세 개의 변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면 답사여행이 
교육적 목표를 가지고 있고[27] 이에 대한 선호는 소속
감과 집단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51]. 따라서 답
사만족은 학과몰입 및 교우관계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는 것을 통해 상기 연구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다수의 선행연구가 실체론에 근거하여 표본자체를 측
정하였지만 본 연구는 반대로 관계론에 근거하여 표본
간의 관계를 측정하였다. 관계론의 시각은 행위자 속성
보다는 관계의 복잡한 양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회와 
제약의 구조에 주목할 수 있다[18]. 따라서 관광만족 등 
제반 관광관련 성과들이 관광대상물에 대한 소비뿐만 
아니라 오히려 관광 참가자간의 관계망에 의해서도 변
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관광을 교육과 연관하여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매
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변수
들이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하였다. 
즉 관광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조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설설정과 검정 단계가 아닌 탐색
적인 연구문제 검정 단계이므로 향후 실증연구를 진행
하기 위한 명제(proposition)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자 한다. [명제1] 대학생 해외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
에서 개인의 위치는 학생집행부 등 학교생활에서 수행
하는 역할에 따라 최초로 결정된다. [명제2] 대학생 해
외답사여행 소집단의 연결망의 개인의 위치는 여행이 
진행됨에 따라서 변화한다. [명제3] 대학생 해외답사여
행 소집단의 연결망은 개인의 자유도가 큰 형태의 여행
일수록 여행의 성과 즉 답사만족, 학과몰입, 교우관계 
등을 가져온다. [명제4] 대학생 해외답사여행 소집단에 

속해있는 개인은 답사여행만족, 학과몰입 그리고 교우
관계 등에 인과관계를 보여준다. 

본 연구가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은 전
공 관련 답사여행을 비교과교육과정으로서 전략적으로 
지원하여 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 집행부는 학과라는 집단 연결망의 위치가 답사
여행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행사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집행부 이외의 학생들에게
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체적인 
연결망의 밀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여행사는 고객
으로서 대학이 답사여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생의 학
교생활 적응이라는 목표를 상품에 구현하고 인솔자와 
현지 가이드는 일반 단체여행 조직과 차별화된 접근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답사여행의 특성상 
순수하게 답사여행의 효과에 따른 연결망 구조변화를 
규명하기 어려웠다. 출발 전부터 학생회 집행부가 보유
하고 있던 정보 및 자원의 중심적 위치가 연구에 반영
되었고 출발 전에 다수의 학생이 서로 알고 있는 상태
에서 어느 정도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었다. 아울러 여
행기간이 4박5일로 비교적 짧고 프로그램 역시 공식일
정으로 진행되어 개인 간 상호작용 자유도가 매우 제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연결망 구조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연결망구조분석이었기에 통상적인 학생 답사여행 참가
자 수준인 31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실증연구 수준의 대량의 표본은 의미가 없어 부득이 정
규분포를 띄지 않는 모집단이기에 t검정을 실시하였으
며 아울러 탐색적 연구임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구성개
념 발견을 통해 인과관계파악을 진행하도록 하며 현재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에 그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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